
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분야 

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심의 총평

ㅇ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분야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심의

ㅇ 회의일시 : (1차) 2016. 8. 18(목) / (2차) 2016. 9. 2(금)

ㅇ 회의장소 : (1, 2차) 대학로 이음센터 3층 커뮤니티룸2

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분야 <오작교프로젝트> 사업은 25단체가 접수되

었고,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2단체를 제외한 23단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. 심

의는 1차 서류심의와 2차 PT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다. 1차 심의는 전속작곡가 운영

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기대효과(40%), 작곡가 작품의 예술성(30%), 연주단체의 창작음

악에 대한 관심과 수행역량(15%), 연주단체 기존활동실적(15%)을 기준으로 각 단체

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2차 PT인터뷰 심의 대상을 선정했다. 2차 PT인터뷰 심의는 

전속작곡가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기대효과(40%), 작곡가 작품의 예술성(30%), 연

주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과 수행역량(30%)을 기준으로 각 단체가 발표한 PT 

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지원단체를 선정하였다.

 지원단체/작곡가의 유형과 지원 취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, 오작교프로젝트의 

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단체/작곡가가 우선적으로 선별되었다. 따라서, 실내악곡 규모

의 작품 정도만 제작/연주할 수 있는 지원단체는 이번 심의에서 제외되었으며, 보다 

큰 규모의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지원단체가 선정되었다.

 또 다른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지원단체 경력 중 예술성이 보다 높은 연주회를 보

여준 단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. 양적인 연주 활동보다는 질적인 연주 활동이 

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다.

 지원단체/작곡가의 계획이 오작교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적, 즉 평소에 추

구하기 힘든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에 의한 작품 제작 및 연주를 위한 창작품을 작곡

한다는 취지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. 모 지원단체/작곡가의 경우, 작곡자의 의도는 

좀 큰 규모의 실내악곡을 제작한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았다. 이러한 상황은 

거의 대부분의 지원단체/작곡가에 해당된다.

 일부 지원단체/작곡가의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

판단되었으며, 예술적 가치를 최고의 위치에 두어야 할 오작교프로젝트에 어울리지 

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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